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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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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erceived Daily Stress and Sense of Humor on Quality of Life among 
School-Age Children
Hyun-Yi Chai, Mi-Young Choi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Purpose: Quality of life is important to everyone including school-age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ef-
fects perceived daily stress and sense of humor on quality of life for these children. Methods: The study was a cross-sectional, de-
scriptive study design with 371 participants from 5th and 6th grade children in 5 elementary school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4.0 
program. Results: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school-age children were daily stress, sense of humor, satisfaction with dai-
ly life, academic performance and home atmosphere. These variables explained 63.0% of quality of life in school-age children. 
Conclusion: Results showed that lower daily stress and higher sense of humor are associated with higher quality of life. Therefore,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school-age children, healthcare providers should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considering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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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삶의 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삶의 긍정적 ․ 부
정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다차원 

개념으로 아동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지금까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건의

료분야의 건강이라는 맥락 내에서 즉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측면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아동의 

삶의 질은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1]. 그러나 성

장 ․ 발달 단계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달라지고, 어

린 시절의 삶의 질은 성인기 삶의 질의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2] 

다양한 발달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삶의 질 개념과 관련 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Choi
https://orcid.org/0000-0002-9564-4161

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dae-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TEL +82-43-249-1798 FAX +82-43-266-1710
E-MAIL myb98@chungbuk.ac.kr

Key words 유머, 삶의 질, 학령기, 스트레스

Received 12 Sep, 2017  Revised 8 Nov, 2017  Accepted 20 Dec,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e-chnr.org 채현이, 최미영 | 19

https://doi.org/10.4094/chnr.2018.24.1.18 CHNR  

아동의 삶의 질은 과거에는 주로 빈곤이나 건강, 교육, 주거 등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결핍(deprivation)에 대해 다루

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측면인 주관

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3].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

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영역별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

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건강수준, 신장 및 체중 등 신체건

강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 사회

적 기본조건도 충족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삶의 질 즉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4].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삶의 질 영역 중 객관적 측면에서의 물

리적 여건이 좋아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을 시사한다. 

학령기는 초등학교 입학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역할을 획득하는 

시기로 전체 학교생활 중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인간발달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보호받

는 시기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적 시기이기도 

하다[5]. 사고가 구체화되는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삶에 대해 현실

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6]. 따라서 학

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지만, 이와 

관련한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

며, 부모, 학업 및 학교, 친구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

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은 학업부담감이 높고, 무한한 경

쟁에 대한 부담감을 피할 수 없으며, 부모의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속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에 노출되

게 된다[7-9]. 아동은 스트레스의 양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낮아 학교공포증이나, 두통, 복통 등 신체적 증상의 경험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생활 부적응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9], 학년이 오

를수록 학습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학령기 후기는 사춘기가 시작됨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됨으로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지게 된

다[10]. 자아개념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미성

숙한 자아와 독립하려는 자아가 공존하면서, 부모의 보호를 기대

하면서도 동시에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양가감정을 가지

게 되어 기존의 부모-자녀관계에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10]. 가

정에서 벗어나 새로이 몰입하게 되는 친구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와 다른 사회적 기술이 요구된다. 또래끼리 구성된 집단에 소속되

고자 노력하고 그룹 내 소속되지 못할 경우 자신감이 저하되고 위

축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11]. 이

처럼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7,9,12].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자주 웃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 웃음을 터뜨린

다. 웃음을 즐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키

는 것도 즐겨하여 생활 속 인물 및 소품 등을 소재로 삼거나 TV 프

로그램을 따라하면서 웃음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유머는 웃음을 

유발시키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13-15], 아동은 

생활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유머를 사용하곤 한다. 유머감각은 유

머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유머를 감지하고 즐기며 창조하는 능력

이라 할 수 있는데[16,17],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머감각은 부정적

인 정서를 다루는데 효과적이어서 두려움, 공포, 불안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전이 된다[17]. 발휘된 유머감각을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현실로부터 짧은 순간이

나마 도피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격성을 표출시키려

는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한다[14]. 

아동의 사회적 측면에서 본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

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안정적이어서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18,19].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사회

적 발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데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유

머의 반응이 호응적이었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을 높

일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의 대처전략으로 사용되는 유머감각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발생하는 증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웃음발생을 통한 근육이완을 도모하여 신체적인 편안함

을 제공하기도 한다[13,16]. 다만, 유머 관련 국내 연구는 간호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머 간호중재의 속성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있을 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

적이다[15]. 유머감각을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확인한 Sim과 Hwang [19] 이외에 건강한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유머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삶의 질을 

연관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유머를 사용할수록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

하고, 삶의 태도와 사회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6]. 유머를 통한 웃음은 행복감을 주게 되므로[18], 학령기 아동

의 유머감각은 삶의 질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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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여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및 삶의 질 정

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비확률 표본추출인 편의 표출법을 사용하여 충청북

도 C시의 3개 초등학교와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2개 초등학교를 

표출하고, 표출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글 설문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이 없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36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미응답 및 부적절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

외한 32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G*Power 3.1.7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양측 검

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14개일 

때 요구되는 표본 수는 192명으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은 Shin [20]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측정도구

를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4문항

으로 자기가치, 사회, 학업, 심리, 가족, 물리, 신체의 7개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0점에서 ‘항상 그렇

다’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삶의 질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6이었다. 

2)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Han과 Yoo [21]가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

적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42문항으로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생활, 주변 환경 스트레스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이 난다’, ‘대학

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내가 좋

아하는 친구가 나보다 딴 아이를 더 좋아해 속상하다’ 등 아동이 일

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까지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4였다.

3)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Thorson과 Powell [17]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을 Lee 와 Cho [16]가 번안, 수정한 도구를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유머생성과 유

머에 대한 선호도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

감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4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C대학교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CBNU-201704-

SB-446-01).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은 후 설문지와 동의서를 동봉

한 봉투를 배부한 후 가정에서 작성하게 하여 봉투째로 회수하였

다.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봉투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

법이 포함된 설문지 설명서와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각각의 연구 

참여 동의서(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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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hool grade 5th
6th

155
166

(48.3)
(51.7)

Gender Male
Female

153
168

(47.7)
(52.3)

Number of 
siblings

1
2
3
≥4

32
210
69
10

(10.0)
(65.4)
(21.5)
(3.1)

Number of 
workbooks

0
1~2
3~4
＞5

193
76
35
17

(60.1)
(23.7)
(10.9)
(5.3)

Number of 
institutes 

0
1~2
3~4
＞5

30
197
81
13

(9.3)
(61.4)
(25.2)
(4.0)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78
224
19

(24.3)
(69.8)
(5.9)

Use of humor Yes
Not used

287
34

(89.4)
(10.6)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Very satisfied
Satisfied
≤Average

168
108
45

(52.3)
(33.6)
(14.0)

Parental 
authoritarian 
control

Always
Often
Average
Rare
Never

40
109
82
78
12

(12.5)
(34.0)
(25.5)
(24.3)
(3.7)

Home atmosphere Harmonious
Average
Bad

248
67
6

(77.3)
(20.9)
(1.9)

Living with family 
members or others

Parents
Mother
Father
Other

303
7
5
6

(94.4)
(2.2)
(1.6)
(1.9)

음,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연구종료 후 설문

지는 폐기함 등), 설문지, 소정의 사례품(학용품)을 동봉하였다. 배

부 2주 이내에 수거하였으며, 알림장을 통해 수거 예정일을 지속적

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수거율을 높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하

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

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5학년이 48.4%, 6학년이 51.6%였으며, 성별은 

남아가 47.5%, 여아는 52.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형제자매의 수

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65.2%), 4명 이상인 경우도 3.1%였다. 가

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학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60.1%,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은 1~2개인 경우가 61.4%였다. 평상시에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는 89.4%로 대부분 유머를 사용하고 있었다. 동거 

가족 형태는 양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94.4%로 가

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및 삶의 질

대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점 평균은 1.56±0.42점(4점 만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1.93±0.63점

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 관련 스트레스 1.75±0.65점, 친구 관련 스

트레스 1.42±0.55점,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1.40±0.42점, 가

정환경 관련 스트레스가 1.32±0.45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유머감각은 평점 평균 3.37±0.73점(5점 만점), 하위영역별로는 유

머생성 3.11±0.86점,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3.76±0.69점이었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점 평균 3.13±0.49점(4점 만점)이었으며, 하

위영역별로는 가족 영역이 3.48±0.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영역이 3.22±0.67점, 심리적 영역이 3.20±0.74점의 순이었으며, 

자기가치 영역이 2.85±0.60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은 학년(t=2.11, p=.036), 형제자매의 수(F=2.70, 

p=.046), 성적(F=24.25, p=.001), 평상시 유머사용 유무(t=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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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321)

Variables M±SD  Min.  Max. Range

Quality of life
Self-esteem
Social relations
School life
Psychological state
Family life
Material sufficiency
Physical well-bing

3.13±0.49
2.85±0.60
3.22±0.67
3.19±0.63
3.20±0.74
3.48±0.63
2.92±0.73
3.11±0.71

1.54 
1.14
1.00 
0.00 
0.40 
0.00 
0.20 
0.60 

4.00 
3.95
4.00 
4.00 
4.00 
4.00 
4.00 
4.00 

0~4
0~4
0~4
0~4
0~4
0~4
0~4
0~4

Daily stress
Parent
Home environment
Friends
Studies
Teachers and school

1.56±0.42
1.75±0.65
1.32±0.45
1.42±0.55
1.93±0.63
1.40±0.42

1.00 
1.00
1.00 
1.00 
1.00 
1.00 

3.02 
4.00
3.00 
3.86 
3.71 
3.00 

1~4
1~4
1~4
1~4
1~4
1~4

Sense of humor
Humor production
Humor preference

3.37±0.73
3.11±0.86
3.76±0.69

1.35 
1.00
1.75

4.90 
5.00
5.00

1~5
1~5
1~5

p=.014), 일상생활 만족도(F=41.41, p<.001), 부모의 권위적 통제 

정도(F=4.72, p=.001), 지각하는 가정 분위기(F=60.40,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및 삶의 질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삶의 질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한 결과, 삶의 질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r=-.70, p<.001), 유머감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29, p<.001)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삶의 질에 차이가 있었던 학년, 형제의 수, 학교 성

적, 유머사용 여부, 일상생활 만족 정도, 부모의 권위적 통제 정도, 

지각하는 가정 분위기 7개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된 일상적 스트레스, 유머감각 2개 총 9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명목척도로 

측정된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한 바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1.03~1.50)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

(.67~.97)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차의 

독립성 여부 확인을 위한 Durbin-Watson 값은 1.84로 2에 가까워 

독립변수들의 자기 상관성은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β=.16, p<.001), 일상생활 만족 정도(β=.15, p<.001), 지

각하는 가정 분위기(β=.16, p<.001), 유머감각(β=.23, p<.001), 

일상적 스트레스(β=-.48, p<.001)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학령

기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 63.0%(F=61.32, p<.001)의 설명력을 나

타냈으며,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일상적 스트레스(β=-.48, 

p<.001)와 유머감각(β=.23, p<.001)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논 의

질병을 갖지 않은 건강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간호분

야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이지만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

트레스와 유머감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은 4점 중 3.14점

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가족 영역의 점수가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Shin [6]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학령기 아동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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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Quality of life

M± SD t or F (p)

School grade 5th
6th

3.13
3.02

±

±

0.48
0.46

2.11
(.036)

Gender Male
Female

3.08
3.07

±

±

0.46
0.48

0.13
(.901)

Number of sibling 1
2
3
4

3.21
3.10
2.97
2.90

±

±

±

±

0.44
0.46
0.49
0.56

2.70
(.046)

Number of 
workbook

0
1~2
3~4
＞5

3.06
3.06
3.15
3.15

±

±

±

±

0.48
0.50
0.40
0.36

0.54
(.653)

Number of 
institute 

0a

1~2b

3~4c

＞5d

3.07
2.94
3.13
3.14

±

±

±

±

0.43
0.54
0.42
0.42

1.04
(.377)

Academic 
performance 

Higha

Middleb

Lowc

3.36
3.04
2.54

±

±

±

0.40
0.44
0.56

24.25
(.001)

a＞b＞c

Use of humor Yes
Not used

3.16
2.94

±

±

0.54
0.46

 2.46 (.014)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Very satisfieda

Satisfiedb

≤Averagec

3.35
2.91
2.61

±

±

±

0.35
0.42
0.72

41.41
(＜.001)
a＞b＞c

Parental 
authoritarian 
control

Alwaysa

Oftenb

Averagec

Rared

Nevere

3.14
3.03
2.93
3.23
3.31

±

±

±

±

±

0.40
0.48
0.49
0.43
0.49

4.72
(.001)
c＜d

Home 
atmosphere

Harmoniousa

Averageb

Badc

3.26
2.68
2.13

±

±

±

0.39
0.46
0.33

60.40
(＜.001)
a＞b＞c

Living with 
family members 
or others

Parents
Mother
Father
Other

3.09
2.86
2.84
2.96

±

±

±

±

0.47
0.51
0.31
0.55

1.09
(.356)

a, b, c, d, e=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of Daily Stress, Sense of Humor and Quality 
of Life (N=321)

Variables
Quality of life Daily stress

r (p) r (p)

Daily stress -.70 (＜.001)

Sense of humor .45 (＜.001) -.29 (＜.001)

여[10], 가족 영역에서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추가 변인을 확인

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위영역 중 자기가치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정

된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아동 스스로

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관심과 중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주요 요인은 학업 

성적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6,10,24]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성적 즉, 학업성취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학업성적 향상

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의 습득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바라 생각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

아 외동인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았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생활하

는 모든 부분에서 혼자만의 소유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와 나누어

야 하는 상황의 불만족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여유가 줄어

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있거나[6], 출생순위

가 첫째인 경우[10] 삶의 질을 높게 인식 한 반면,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어[22] 추후 관련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

하다. 다니고 있는 학원의 수에 따른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까지 성

행하는 선행학습으로 인해 다니는 학원의 수가 과다하여 여가시간 

부족에 따른 불만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과 관련된 학원과 아

동이 원하여 다니는 학원을 구분하여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

의 질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누적된 사소한 일상

적 스트레스는 발달단계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3],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한다[24].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일상적 스트레

스가 많은 아동의 특성을 확인하여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 학령기 아동을 지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은 유머감각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유머감각이 높을

수록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머감각은 유머

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극을 받아 발생하고, 이를 통해 

유머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발달하게 된다[17]. 따라서 유머감

각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유머를 생산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발된다는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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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School-Age Children (N=32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01.22 9.94 　 20.24 ＜.001

School grade* -1.64 2.20 -.03 -0.75 .456 

Number of siblings† -4.50 2.56 -.06 -1.76 .080

Academic performance‡ 11.78 2.59 .16 4.56 ＜.001

Use of humor§ 2.16 3.81 .02 0.57 .571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13.48 3.45 .15 3.91 ＜.001

Parental authoritarian controlling¶ -3.01 2.21 -.05 -1.36 .174 

Home atmosphere# 12.21 3.02 .16 4.04 ＜.001

Daily stress -36.49 3.17 -.48 -11.52 ＜.001

Sense of humor 10.02 1.65 .23 6.06 ＜.001

Adj. R2=.63, F=61.32, p＜.001.

*Dummy coded (5th=0); †Dummy coded (＜3=0); ‡Dummy coded (middle, low=0); §Dummy coded (no=0); ||Dummy coded (≤usually=0); ¶Dummy 
coded (≤usually=0); #Dummy coded (≤usually=0).

상생활에서 아동의 유머 사용을 권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아동

의 잠재적 유머감각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적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령기 아동이 일

상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삶의 질이 낮

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령기 아동은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

회 등 다양한 영역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잘 해

야 한다는 부담감과 부모의 막중한 기대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25-28]. 특히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대하

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8].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유머감각은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유머감각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학령기 아

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8], 자

아탄력성을 높여주고[19], 스트레스의 대처전략으로 사용되어 삶

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므로[14]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유머는 다른 사람에게 호

감을 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므로[29,30], 학령

기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발달 연령과 이해수준에 적합한 구체적인 

중재전략을 개발하고[18],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중 일상생활 만족, 학업성적, 

가정 분위기가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즉, 학령기 아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하고,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Park [24]의 연구에서도 삶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통한 성공

경험이 행복감을 주고 이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20]임과 

연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삶의 질은 개인적인 특성 

이외에 다양한 상황, 환경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향후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추가 관련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으로 일상적 스트레

스와 유머감각을 확인하여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 교육 및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결 론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적 스트레

스, 유머감각과 대상자의 특성 중 일상생활 만족 정도, 성적이었으

며, 63.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향후 학령기 아동이 발달과정에

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효과적 대처수단이 되는 유머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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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이 행복

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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